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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

차단 위한 대응조치 

◇ 오미크론 발생·인접국가 아프리카 8개국 방역강화국가, 위험국가,
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

◇ 8개국 發 외국인 입국제한, 내국인 시설격리 등 ‘오미크론’ 변이
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)은 “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 

(‘21.11.27., 국토부, 산업부 등 13개 부처)”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

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(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

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)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하였다.

○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, 위험국가, 격리면제 

제외국가로 지정하고,

-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

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.

○ 그 동안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

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,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

현재 없는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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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(11.9, WHO 발표)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

남아공 77건,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되었으며, WHO는 

11월 27일 새벽(한국시각 기준)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하였다.

다만,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.

□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, 위험국가로 

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, 격리면제 

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.

○ 또한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

참석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.

○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

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

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.

○ 또한, 11. 28.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

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, 국내 도착 

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, 5일차, 격리해제 

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

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,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

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.


